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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백신접종 의무화 속도 내나
미접종자, 입학보류·급여중단·공공장소 출입금지 등

지방 소도시 “공공장소 출입 금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여파가 

커지면서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코

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산시법치망(陕西法治

网)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의무

화를 발표한 지역을 한데 모았다. 

푸젠성 진장시(晋江市)의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일하는 18세 이

상 성인들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

야 한다고 발표했다. 최소 7월 21

일 전까지 1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

람들은 반드시 접종해야 하며 8월 

11일 전까지 2차 접종을 마무리해

야 한다. 7월 22일 이후부터는 전체 

도시의 모든 기업, 의료기관 입원

실, 기차역, 관광지, 학교, 호텔, 은

행, 시장, 문화 오락 장소(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영화관, 술집, PC

방) 등 주요 공공장소 출입 시 반

드시 접종 기록을 확인한다. 8월 1

일부터는 백신 미접종자는 원칙상 

시내 모든 의료기관 입원실에 출입

할 수 없고(환자 제외) 학교, 관광

지, 오락시설 등의 공공장소에 출

입할 수 없다. 

장시성 지안(吉安)시 위두현(于

都县), 딩난현(定南县), 안웬현(安远

县)은 7월 26일부터, 저장성 닝보시 

닝하이(宁海)현은 7월 25일부터, 리

쉐이 칭텐(丽水青田)은 7월 21일부

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임금 지급 중단, 출근 금지” 공지 

허난성 탕허현(唐河县)은 앞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공공

장소 진입 금지 명령에 더해 임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파격 공지를 

발표했다. 탕허현 방역당국은 최근 

위챗 공중계정인 ‘윈상탕허(云上唐

河)’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관할 당정기관, 기

업체 공직자(퇴직자, 임시직, 하청

직 포함)는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며 “백신 접종 금기증명서를 제공

하지 않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자는 일제히 임금 지급을 중단하

고 출근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시성 루이진(瑞金)시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 조건을 충족하는 근

로자와 이들의 3대 이내 친인척, 퇴

직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기간 내 

접종을 마칠 것을 명령했다. 이 밖

에도 중국 다수 지역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강제성을 담고 있

는 공고문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상

황이다. 

가족 중 백신 미접종 시

 ‘입학 보류’ 통지

지방 소도시에서 백신 접종 의무

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학을 

앞두고 학생과 가족 구성원들의 백

신 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겠

다는 학교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건강시보(健康时报)에 

따르면, 최근 광시, 안후이 소재 일

부 학교에서 개학 시 학생 본인과 

가족 구성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만약 가족 구성원 중 아

무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원

칙상 입학이 보류된다. 

이어 광시성 구이핑(桂平)시 방

역당국은 12일 “18세 이상(호적 무

관) 시민은 누구나 백신을 접종해

야 한다”며 “교내 방역 안전 강화

를 위해 유치원, 초중고 학생의 호

적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은 접

종 요건이 충족된다면 개학 전 접

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백신 미접종자는 원칙적

으로 입학을 보류한다”고 덧붙였

다. 같은 날 광시성 베이류(北流)

시 방역당국도 같은 내용의 공지

를 발표했다.  

13일 허난성 난양(南阳)시도   

“재학생들은 개학 전에, 신입생

들은 입학 전에 반드시 가족구성

원의 접종 증명서를 전자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중국 다수 지역에서 

올 하반기 3~18세 미성년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

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광시 장족자치구는 오는 10월 전

까지 12~17세 백신 접종을 완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후

베이 징저우(荆州), 광동 동관(东

莞) 등 방역당국도 17세 이하 연

령대의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겠

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일부 지방도시에서 실시

하고 있는 공공장소 출입 시 제

시해야 하는 백신 접종 기록은 

중국산 백신에만 해당된다.

 관련기사 3면

이민정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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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폭염 한풀 꺾인다

연일 37도에 육박하는 찜통 더위로 시민

들을 괴롭혔던 상하이 폭염이 한풀 꺾일 

예정이다. 16일 신민만보(新民晚报)에 따

르면 16일 금요일 오후를 기점으로 앞으로 

8일 연속 매일 한 번씩 비가 내릴 전망이

다. 37도를 훌쩍 넘어가던 한낮 최고 기온

도 3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기상대가 7월 16일 발표한 일기

예보에 따르면 16일 오후부터 상하이 서부

와 북부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내일 역시 

구름이 많다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예정

이다. 오늘 최고 온도는 34도, 주말인 내일 

최고 온도는 32도이며 최저 기온은 27도까

지 내려간다.

한편 중국 기상청은 올해 5월 일명 ‘사

우나 날씨 등급’을 발표했다. 사우나 날씨

란 기온과 습도가 높고 바람은 적어 마치 

사우나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찌는 날

씨를 뜻한다. 상하이는 당일 최고 기온이 

33.5도 이상, 일 평균 상대 습도가 60% 이

상, 하루 최대 풍력이 3급 이하인 경우를 

사우나 날씨로 본다.

통계적으로 연평균 사우나 날씨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급 도시는 화남지역과 장

강 유역으로 상하이는 연 평균 29일 정도

가 사우나 날씨였다.

이민정 기자

中 12~17세 백신 접종 개시

中 2분기 GDP 7.9% 
예상치 하회

내주 연일 ‘비’, 최고기온 30도

연말까지 91% 접종 완료

전문기관 전망치 2% 밑돌아

중국 각지에서 12~17세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잇따

라 개시하고 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전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

황 데이터에 따르면, 7월 12일까지 중국의 

백신 접종 수는 13억9143만2000회에 달한

다.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 대상이 18세~59

세에 집중 되어 있으나, 지난 6월 백신 긴

급 사용 범위를 3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런민즈쉰(人民资讯)은 전했다.  

이에 13일 광시(广西), 후베이(湖北) 징

저우(荆州)는 현지 12세~17세 집단의 백신 

접종 작업을 시작한다고 잇따라 발표했다

고 건강시보(健康时报)는 전했다. 

13일 광시일보(广西日报)의 보도에 따르

면, 광시는 하반기에 12세~17세 집단을 대

상으로 ‘3단계’ 백신 접종을 진행할 방침이

다. 즉 7월에는 15~17세 집단에 1차 접종을 

마치고, 8월에는 12~14세에 1차 접종을 마

치는 동시에 15~17세 집단의 2차 접종을 

마친다. 10월말까지 12세~17세 집단의 모

든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후베이 징저우시 인민정부 신문판

공실은 13일 웨이신 공식계정을 통해 “8월 

1일부터 징저우시는 12~17세 집단 및 60세 

이상 집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7월 31일까지 접종을 마치지 않은 18~59

세 시민은 빠른 시일내 접종을 마칠 것을 

경고했다. 

한편 광동(广东) 동관시(东莞市) 정부 신

문반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동관시는 

9월에 3~17세 집단의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연말까지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백신 접종 대상을 미성년자로 확대하

는 것은 집단면역 형성에 중요한 조치로 

여겨진다. 

상하이 백신 전문가 타오리나(陶丽娜)는 

최근 환구시보(环球时报)를 통해 “중국 전

역은 향후 몇개월 안에 12~17세의 미성년

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해 올 연말까

지 91%까지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

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전체 인

구의 78%가 백신 접종을 마무리할 것이라

고 덧붙였다. 

신하영 기자

올해 2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기저 

상승과 성장 동력 둔화로 시장 예상치를 하

회했다. 15일 재신망(财新网)은 중국 국가통

계국이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해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도 동기대비 7.9%로 지난 1분

기보다 10.4%p 둔화됐다고 보도했다.  

상반기 누적 GDP는 53조 2167억 위안

(9400조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2.7% 상

승했다. 최근 2년 평균 성장률은 5.3%로 집계

됐다. 전 분기 대비 GDP 성장률은 1.3%로 1

분기보다 0.9%p 웃돌았으나 지난해 하반기에

는 크게 못 미쳤다. 

이는 앞서 국내∙외 기관의 평균 기대치인 

8.1%에 미치지 못한 수치다. 분기 대비 성장

률도 노무라 등 기관의 전망치인 2%를 밑돌

았다. 최근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눈에 띄

게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현지 언

론은 전했다. 

산업 별로 보면, 2차 산업이 여전히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상반기 2차 산업 증가율

은 전년도 동기 대비 14.8%로 전 분기 보다 

0.1%p 높았다. 3차 산업은 11.8%로 전 분기 

대비 0.2%p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

었다. 1차 산업 증가율은 7.8%로 안정세를 

보였다. 

지난달 광동 등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감

염 확산으로 전국 서비스업 생산 지수는 전

년 대비 10.9%로 전월 대비 1.6%p 하락했다. 

국가통계국은 “상반기 중국 국민 경제는 

안정적인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온중가고(稳

中加固, 안정 속 견고해짐), 온중향호(稳中向

好, 안정 속 좋은 방향으로 발전함) 양상을 보

였다”면서도 “글로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

되는 등 외부적으로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국내 경제 회복에 불균형이 나타났기 때문에 

안정적 회복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여

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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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C, 화웨이 손잡고 
중형 고급 전기 SUV 개발

중국 GAC그룹(广汽集团)은 

100% 자회사인 GAC AION      

(广汽埃安) 신에너지차 유한공

사와 화웨이(华为, AH8모델)간 

공동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9

일 공고했다. AH8 모델은 GAC

그룹과 화웨이가 공동 개발하

는 첫 중대형 지능형 순수 전

기 SUV로 L4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게 된다. 2023년 말 양산

을 목표로 하며, 총 투자 규모

는 8억 위안(한화 1416억원)에 

달한다고 12일 금융계망(金融

界网)이 전했다. 

이에 앞서 GAC그룹과 화웨

이 테크놀로지가 체결한 전략 

협력 계약에 따르면, 양사는 

GAC의 GEP3.0 섀시 플랫폼과 

화웨이의 CCA(컴퓨팅 및 통신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차

세대 스마트카 디지털 플랫폼

을 구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화웨이의 풀스택 스마트카 솔

루션, 공동 개발로 미래지향적 

스마트카 시리즈를 공동 구축

하게 된다. 양사가 공동 구축하

는 이번 스마트카 디지털 플랫

폼은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 다

양한 모델을 양산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 내 주요 자동차기

업들은 순수 전기차 영역에 적

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2020

년 GAC AION은 고급형 스마

트카 제품을 독자 운영하는 

데 주력해 지난해 판매량이 6

만 33대에 달했다. 올해는 10

만 대 돌파를 목표로 내세웠는

데, 이미 1~6월간 판매량이 전

년 동기대비 110% 증가한 4만 

대를 넘어섰다. 급격한 판매 성

장과 신모델의 잇따른 출시 하

에 GAC AION의 초기 10만대 

생산능력을 활용해 생산설비 

증설에 착수해 내년에는 연간 

생산량을 20만 대로 늘릴 예

정이다.   

한편 지난 5월 중순 GAC 

AION은 디디(滴滴) 산하의 자

율주행 회사와 전략 합작을 체

결하고, 신에너지 자동차를 개

발,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신하영 기자 

화웨이, 연봉 3억 5000만원 ‘천재소년’ 선발

화웨이가 매년 억대 연봉을 내걸고 선발하는 ‘천재

소년’이 공개됐다. 12일 시대조보(时代周报)에 따르

면 이번에 선발된 2명의 천재소년은 모두 화중과기

대학(华中科技大学) 출신이다. 공교롭게도 지난 3년

동안 화중과기대학에서는 이미 6명의 ‘천재소년’을 

탄생시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올해 선발된 두 명은 모두 화중과기대학의 전자통신

학과와 컴퓨터학과다. 올해 졸업 예정인 박사생으로 최

고 높은 등급의 연봉 201만 위안, 우리 돈으로 3억 5000

만원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게 됐다. 본과 졸업생인 우

민옌(武敏彦)의 경우 연봉이 100만 위안을 넘는다. 

여러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던 과거와 달리 올해 천

재소년들은 ‘겸손’을 컨셉으로 정했다. 외부에서의 관

심이 부담스러워 언론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작년부터 화웨이 홈페이지에는 천재소년 모집 공고

를 냈다. 업계 평균보다 5배 높은 연봉을 제시했고 수

학, 컴퓨터, 물리, 소재, 반도체, 스마트제조, 화학 등

의 분야 인재를 희망했다. 

천재소년 프로젝트는 화웨이 사업이 위기에 봉착

했을 때 탄생한 프로젝트다. 창업주 런정페이 (任正

非)회장이 강조하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019년 

미국 상부무의 제재를 받던 해부터 천재소년을 선발

했다. 연봉 수준은 총 3단계로 89만 6000위안~100

만 8000위안, 140만 5000위안에서 156만 5000위안, 

182만 위안에서 201만까지로 나뉜다. 

현재까지 화웨이에서 선발한 천재소년은 총 17명이

며 이 중 5명이 최고 수준인 201만 위안의 연봉을 받

는다. 천재소년 17명 중 6명이 화중과기대학 출신이다. 

이민정 기자 

中 인터넷 보안 허점 남용 法으로 처벌

중국 당국은 '인터넷 상품 보안 허점 관리규정'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를 비

롯한 현지 언론은 13일 발표된 신규정에 따라 인터넷 

보안의 허점(loopholes)을 이용하거나 사이버 보안을 

위협하는 사람을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규정은 중국 공신부(工信部), 국가인터넷정보판

공실 및 공안부의 3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기관 및 개인은 인터넷 제품 보안의 허점을 

이용해 인터넷 보안을 해치는 활동, 수집 및 유포를 

금지하고, 외국 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토록 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보안의 허점을 발견

하면 이틀 안에 공신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

다. 보안 허점에 대한 관련 정보는 인터넷 플랫폼과 

언론 기관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어 많은 수의 사용

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허점을 보

완하기 위한 노력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자

에게 보안 방법을 알려야 한다. 

보안 허점에 관한 메시지 저장 로그는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고, 관련 정보를 판매하거나 공갈, 사기

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한다. 규정을 위반한 자는 법

에 따라 관계당국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5월 장쑤성 출신 대학생들은 KFC 모바일 어

플리케이션의 보안 허점을 이용해 무료 식사를 제공

받고 수익을 얻어 회사에 20만 위안(한화 3549만원) 

이상의 손실을 끼쳤다. 관련자들은 사기 혐의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신하영 기자

매년 업계 평균 연봉의 5배 걸고 공개 선발

GAC 지난해 고급 스마트카 6만대 판매

KFC 어플로 무료 식사권 편취한 대학생 2년 6개월 징역형 



상하이뉴스  52021년 7월 17일 토요일

코로나 잊은 上海 공항 인산인해 상해한국학교, 
2021 진로의 날 개최

상해한국학교(학교장 전병석)는 매년 진로의 날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진로의 날은 진로코치단(담당 

교사 박나래) 중심으로 중학생들에게 자존감을 높이

고 당당하게 표현하기 위해, 고등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중등 진로의 날은 1-2교시 ‘나를 응원해’ 엽서 만

들기, 3교시 효과적인 스피치 특강으로 구성되었다.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자신을 돌아보고 수고했

다는 의미와 앞으로 잘 하자는 의미를 담아 꽃으로 

장식한 작은 엽서를 제작했다. 또한, 직업인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보이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당신이 된

다’의 저자 이은경 아나운서를 모셔 진로 특강이 진

행되었다. 댄스전문가의 공연이 더해진 다채로운 행

사이었다. 학생들은 진로 멘토링 활동 후 보고서를 

작성하며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등 진로의 날은 대입 설명회와 직업인 멘토링 프

로그램으로 구성됐다. 5교시 대입설명회(교사 주하

운)에서는 3년 특례와 12년 특례의 차이점, 대입진학

의 접근법에 관한 내용이 특강으로 진행됐다. 

이어 IT(경영) 김인호(Anlab 중국법인 대표), 호텔

경영 배병주(Le Royal Meridien Hotel 총지배인), 물

류 황태건(상하이 Kway-Logis 대표), IT(개발) 김성

진(비트솔루션 대표), 스포츠 최문봉(K-one헬스, 필

라테스 대표), 화장품 개발 여소현(COSMAX 생산 실

장)과 박성미(COSMAX 연구소 팀장), 패션 강연향

(SEVEN BRAND Visual Art Director), 항공운항 박

완근(ZheJiang LoongAirline A320 기장), 외교 천

성환(상하이총영사관 영사)이 방문해 직업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진로코치단 정세미(상해한국학교 11)

글로벌 기관, 올해 中 경제 성장 낙관

다수의 해외 기관들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를 웃돌 것이라는 전

망을 쏟아냈다.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중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이 차츰 정상화되면서 중국의 경

제 회복이 확대되고 있어 올 한해 중국

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8.1%에서 8.5%

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은행은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5.6%로 전망, 미국 

및 유럽의 경제 성장률은 각각 6.8%와 

4.2%로 내다봤다고 21세기경제보도(21

世纪经济报道)는 12일 전했다. 

또한 올해 중국의 경제 회복이 전 세

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공헌도가 1/4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다수의 해외 기관들도 중국 경

제가 올해 8%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기저 효과가 차츰 약화하

면서 주요 경제 지표 증가율은 다소 낮

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씨티은행 리서치 부서 전무 겸 수석 

중국 경제학자인 뤼리강(刘利刚)은 "올

해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8.2%

로 전망한다"면서 "하반기 증가세가 다

소 약화되겠지만, 수출, 제조생산 및 부

동산 투자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고 전했다. 그는 "특히 올해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은 소비 추격, 서비스업의 회

복 및 제조업 투자 방면에서 이루어진

다"고 설명했다. 국제 투자은행인 크레

딧스위스는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은 5.9%, 중국 경제는 8.2%, 미국 경제

는 6.9%, 유럽 경제는 4.2% 성장할 것으

로 전망했다. 

중국은행 연구소는 하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8.8%가량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기저효

과가 차츰 약화되면서 각 주요 경제지

표의 성장률은 하락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반해 스탠다드차타는 다소 보

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스탠다드차타

드 중화 및 북유럽 수석 경제학자인 딩

솽(丁爽)은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을 

8%로 전망했다. "현재 중국의 주요 문

제점은 경제 성장의 불균형에 있지, 성

장률 부족이 아니다"라면서 "공업 생산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빠른 성장

세를 보이나, 일부 업계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일부 제조업체의 생산능

력 이용률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달

했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아직도 팬데믹 

이전의 성장 속도에 도달하지 못했다"

고 분석했다. 

신하영 기자 

15일 오후 1시 상하이 홍차오 공항의 

한 매장에 사람이 가득하다. 공항 탑승

구 로비에 새롭게 문을 연 일본 유명 카

페 브랜드 % ΔRΔBICΔ로 길게 늘어선 

사람들이 자신의 차례만 기다리고 있다. 

이 모습만 보면 코로나는 사라진 듯한 

느낌이다.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하이 푸동과 홍차오 공항의 승

객 유동량은 3606만 명으로 국내 여행

객만 3530만 명에 달한다. 이미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셈이다. 7월 여름 

휴가, 방학 기간이 되면서 승객 유동량

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루 평균 항공

편은 1775편으로 늘었고 하루 평균 승

객 유동량은 22만 명에 달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상하이 공항들

은 적극적으로 공항 내 쇼핑 분위기를 

바꿨다. 여행객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입점을 적극

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5월 일본 유명 카페 브

랜드인 % ΔRΔBICΔ를 전 세계 공항 중 

처음으로 유치했다. 이탈리아 100년 전

통의 초콜릿 브랜드인 Venchi 역시 아

시아 공항 중 처음으로 홍차오 공항 2호 

터미널에 입점했다. 홍차오 공항에는 국

내 공항 중 처음으로 도입하는 브랜드가 

23개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인기

인 뉴욕 햄버거 체인인 쉑쉑버거도 홍차

오 공항에서 만날 수 있다. 

상하이 공항은 앞으로도 아시아 지

역 허브 공항으로서의 입지 우위를 활

용해 세계적인 브랜드, 또는 중고급 라

인의 레스토랑 브랜드 등을 계속 유치

한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GDP 8% 상회 전망

1일 유동량 22만명, 항공편 1775편 

쉑쉑버거 % 아라비카 등 신규 입점 브랜드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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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같은 벨소리는 이제 ‘그만’ 

위챗 신규 버전에 벨소리를 변경할 수 있

는 기능이 탑재됐다. 14일 매일경제신문(每

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위챗 iOS 8.0.8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자신이 원하는 벨

소리를 지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벨소리를 

변경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전화 소리와 

헷갈리기 쉬웠다. 

벨소리 변경은 앱스토어에서 위챗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후에 가능하다. 변경 

방법은 ‘나(我)-설정(设置)-알림(新消息通

知)-Riongton for Incoming Calls(来电铃

声)’을 순서대로 탭하면 된다.  

위챗 내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벨소리는 

S.H.E의 ‘Ring Ring Ring’, 린베이베이(林

贝贝)의 ‘허우즈허우주에(后知后觉)’ 등 중

국 가요를 비롯해 팝송, 애니메이션 등 다

양하다.  

친구 별로 벨소리를 지정할 수도 있다. 

Assign exclusive ringtones for friends    

(朋友呼叫我时的专属铃声)을 클릭하면 사

용자 별 전용 벨소리 설정이 가능하다. 

위챗 메시지 알림음도 변경할 수 있다. 

기존 한 가지 소리에서 일곱 가지가 추가

돼 취향 별로 선택하면 된다. 

이민희 기자

쑤저우 호텔 붕괴 17명 사망

12일 발생한 중국 쑤저우시(苏州市) 쓰

지카이웬(四季开源) 호텔 붕괴 사고로 17

명이 사망했다. 호텔 붕괴 원인은 무단으로 

리모델링을 불법 시행하면서 내부 하중 벽

을 철거해 일부 건물이 붕괴를 일으킨 것

으로 알려졌다. 

14일 오전 9시까지 수색, 구조 작업을 마

친 가운데 사고 현장에서 23명을 발견했

다. 이 가운데 17명이 숨지고, 부상자 5명

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1명은 부

상 없이 구조돼 귀가했다. 

이번 붕괴 사고로 ‘란저우라면(兰州拉面)’ 

덕에 목숨을 건진 남성이 사연이 주목을 받

고 있다. 이 남성은 8시간 차를 몰고 12일 오

후 쑤저우시 우장구(吴江区)에 도착했다. 호

텔 검색앱을 통해 쓰지카이웬 호텔에 숙박

하기로 결정했다. 종일 굶었던 터라 호텔에 

도착한 직후 주변에서 먹을 곳을 찾았다. 마

침 호텔 인근의 란저우라면 식당이 눈에 들

어왔고, 이곳에서 10위안짜리 라면 한 그릇

을 먹은 뒤 호텔로 돌아왔다. 라면을 먹고 

돌아오는 데 10~15분가량 밖에 소요되지 않

은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도착한 호텔 입

구는 먼지로 가득 찼고, 리셉션 건물이 무너

져 객실 건물을 막고 있었다. 그는 당시 흙먼

지에 휩싸인 건물을 보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밖에 나가 라면 한 

그릇을 먹지 않았다면 그 또한 희생자 중

의 한 명이 될 수 있었던 셈이다. 

알림음도 변경 가능

‘란저우라면’ 덕에 목숨 건진 남성 화제

中 24년 전 유괴된 아들 찾아

유괴당한 아들을 찾기 위해 24년간 오

토바이로 중국 전역을 돌아다닌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잃어버린 아이들(失

孤)'의 실제 주인공이 아들을 찾았다. 사연

의 주인공인 궈강탕(郭刚堂)은 11일 오후 

경찰로부터 DNA 검증을 통해 아들을 찾

았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신경보(新京报)를 

비롯한 다수의 현지 언론은 전했다. 

궈 씨는 1997년 아들이 유괴된 뒤 오토바

이에 몸을 싣고 장장 24년간 중국 전역을 구

석구석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아 나섰다. 그

의 사연은 유덕화 주연의 영화 '잃어버린 아

이들'으로 제작돼 큰 관심을 받았다.  

이 영화의 감독을 맡았던 펑산웬(彭三

源)은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24년 만에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마침내 

아들을 찾는 기나긴 여정이 끝났다”면서 

기쁜 마음을 전했다. 또한 “현재 26살이 된 

아들. 마음 아픈 건 그 동안 아들이 그다지 

먼 곳에 살았던 게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

만 기쁜 소식은 아들이 아주 잘 컸다는 것

이다. 하늘 아래 이 같은 비극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된다”고 전했다. 

현재 아들은 허난(河南)성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 궈 씨가 살고 있는 

산동(山东)성과 인접한 지역이다.  

궈 씨는 아들을 찾기 위해 1997년부터 

오토바이에 아들 사진이 그려진 깃대를 꽂

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다. 그가 24년간 

누빈 거리는 50만km로 오토바이 수십 대

를 교체해야 했다. ‘아들을 반드시 찾겠다’

는 일념으로 길 위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

던 궈 씨, 그는 “길 위에서라야 아들에게 면

목이 섰다”고 말했다.                     신하영 기자

영화 ‘잃어버린 아이들’ 실제 주인공

전 남친 자동차로 
교통위반 50건 ‘복수’

헤어진 남자친구의 자동차로 교통 법규 위

반 행위 50건을 저지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

혔다. 무슨 사연일까? 텅쉰뉴스(腾讯新闻)는 

최근 중국 저장성 성저우(嵊州)시 교통 경찰

이 이틀 사이 교통 법규를 50건이나 위반한 

아우디 차량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를 수상

히 여긴 경찰은 조사 결과 이 모든 것이 한 여

성의 ‘복수극’임을 알게 됐다. 

사연인 즉슨 로우(楼, 여)씨는 첸(钱)씨와 

교제하며 사랑에 빠졌지만, 최근 첸씨의 태도

는 냉랭했다. 또한 첸씨의 개인 SNS에는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들이 올라왔다. 첸씨에게 버

림을 받았다고 여긴 로우씨는 그에게 복수하

기로 마음 먹고, 자신을 오랫동안 쫓아 다녔

던 주(竺)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주씨

에게 복수를 도와주면 그와 교제하겠다고 약

속했고, 주씨는 이에 응했다. 

로우씨는 주씨에게 전 남자친구인 첸씨의 

아우디 차량을 렌트하라고 시켰다. 주씨는 빌

린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 위반 49

건, 속도 위반 1건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모

든 것이 로우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

만 이틀 사이에 50건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를 저지른 아우디 차량을 수상히 여긴 교통 

경찰은 사태 파악에 나섰다.  

우선 아우디의 차주인 첸 씨를 조사한 결

과, 그는 차를 주씨에게 빌려 주었다고 알렸

고, 주씨는 모든 것이 로우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로우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저지른 일”

이라고 털어놨다. 현재 로우씨와 주씨는 ‘소란

난동죄(寻衅滋事罪)’로 형사 구속됐다. 

‘소란난동죄’란 도발, 구타, 타인을 괴롭히거나 

공사적 재산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점유하고, 공

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사회질서를 심각

하게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국의 ‘형법’ 제

293조 규정은 심각한 소란난동죄의 행위에 대

해 5년~10년 이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한다.  

신하영 기자

소란난동죄로 형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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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후야-더우위 합병은 ‘NO’ 
소우거우 인수는 ‘OK’

중국 당국이 기술 기업의 독점 가능성은 철저히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

道)에 따르면 텐센트(腾讯)가 신청한 후야(虎牙)와 더우위(

斗鱼)의 합병안에 대해 감독기관이 반독점 심사에서 불합격

을 선언하며 두 기업의 합병이 무산됐다. 

중국 당국은 이번 합병으로 중국 내 게임 방송 시장과 온

라인 게임 운영 서비스 시장이 과독점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원래 이 합병안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 될 예정이었지만 

반독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기존에 진행되었던 인사 이동

이나 자산 상황은 합병 전으로 원상복귀된다. 

두 기업은 중국의 게임 방송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기

업으로 매출만 보면 두 기업은 각각 40%, 30%씩 전체 시장

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유저의 경우 각각 45%, 35%를 보

유하고 있고 게임방송 캐스터의 경우 두 기업이 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기업의 합병으로 전체 시장을 독점할 것으로 우려

된 대상은 바로 텐센트다. 텐센트는 후야 주식 51%, 더우위 

지분 37%를 보유하고 있어 두 기업의 합병으로 게임 방송 

시장에서 텐센트의 지배력이 커질 것이 우려된 것으로 풀

이된다. 

반대로 중국 당국은 텐센트의 또 다른 지분 인수는 깜짝 

승인했다. 검색엔진 소우거우(搜狗)의 지분 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텐센트가 소우거우를 인수하

더라도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했을 것

으로 추측했다. 이번 인수 후 소우거우는 텐센트 자회사로 편

입되어 뉴욕 증시에서도 상장될 예정이다. 

이민정 기자   

虎牙-斗鱼 반독점 심사 불합격 합병 무산

2분기 출하량 전년 대비 27% ‘뚝’

小米 2분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7%

1위 삼성… 애플, OPPO, VIVO 3~4위

中 휴대폰 판매 크게 위축

샤오미 스마트폰 판매량 세계 2위

지난 1분기 중국 휴대폰 출하량

이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인 반면 2분기 휴대폰 판매는 크

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재신망(财新网)은 중국정

보통신원이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

해 지난달 중국 국내 휴대폰 출하

량이 세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면서 2분기 출하량이 전년도 동기 

대비 2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전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국

내 휴대폰 시장 출하량은 2566만 

4000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10% 

하락했다. 이는 지난 4, 5월 기록한 

30%대 하락폭보다는 둔화됐으나 

2분기 전체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

다 출하량이 7614만 

대 감소했다. 

2분기 출하량이 

크게 하락한 것은 

두 배 이상의 성장

세를 보인 지난 1분

기 ‘조기 수요’ 현상

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화

웨이의 시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 

스마트폰 제조상들은 1분기 앞다투

어 신제품을 발표한 영향도 있다. 실

제로 샤오미 플래그십 시리즈 샤오

미 11은 당초 예상보다 두 달가량 

앞당겨 출시했다. 

시장조사기관 IDC 분석가 왕시   

(王希)는 “대부분 안드로이드 스마

트폰 제조상들의 주요 신제품 발표

회가 1분기로 집중 조정됐다”며 “이 

때문에 2분기 소비자들에게 주는 

제품 마케팅 효과가 떨어졌고 또 지

난 1분기 춘절 기간 수요가 앞당겨

지면서 현재 수요가 현저히 둔화됐

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민희 기자

샤오미가 애플을 제치고 세계 2

위로 올라섰다. 16일 신민만보(新民

晚报)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리서

치 기업인 Canalys에서 발표한 2분

기 보고서에서 샤오미의 글로벌 스

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7%로 세계 

2위에 올랐다. 처음으로 애플을 앞

선 것으로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83% 증가했다.

샤오미와 애플의 세계 3위 경쟁

은 이미 여러 분기 동안 계속되었

다. 2020년 4분기 샤오미 판매량은 

4340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31.5% 

증가하며 처음으로 애플을 제치고 

세계 3위에 올랐다. 이후 2021년 1

분기에는 애플이 15% 시장 점유율

로 세계 3위, 샤오미는 4위였다.

올해 2분기 샤오미는 해외 시장

에서 빠른 성장을 거뒀다. 라틴 아

메리카의 경우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아프리카는 150% 

증가했고, 서유럽은 50% 이상 증가

했다. 올해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샤오미 스마트폰은 전 세계 100개 

국가에 진출했고 12개 국가에서 판

매량 1위, 유럽 시장 2위에 올랐고 

인도 시장은 수년 연속 1위였다.

샤오미측은 “세계 2위는 지난 5년 

동안의 노고에 대한 결과물로 샤오

미 발전 역사상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Canalys 역시 샤오미에 대해 “도전

자에서 주도자로서 역할이 달라졌

다”며 세계적으로 샤오미 브랜드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시사했다.

한편 2021년 2분기 판매량 1위는 

삼성으로 시장 점유율은 19%, 판매

량은 지난해보다 15% 증가했다. 샤

오미에 밀려 3위로 내려간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14%, 판매량은 지난

해보다 1%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

은 10%로 동일하지만 전년 동기대

비 성장률 순으로 인해 OPPO가 4

위, VIVO가 5위가 됐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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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적 

공동체의 가치 질

서 등의 핵심적

인 내용을 규율한

다. 전문, 본문, 그

리고 부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문은 헌법

이 나가야 될 방향성과 가치 질서, 본문은 기

본권과 그 이하의 통치 구조, 즉 국회나 대통

령 정부 형태, 법원이나 삼권분립과 같은 내용

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 소위 말

해 법 중의 법이다. 헌법을 정치, 사회, 경제나 문

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

고 하면 그 부분은 효력에 잃게 되는 것이다. 예

를 들어 헌법 제1조에는 ‘모든 국민에게는 주권

이 있다’라는 취지의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어떤 법에서 ‘대통령만 주권이 있

다’라고 하면 헌법에 어긋나므로 그 법은 효력

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은 우리 사회의 근

본적인 바탕이 되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

떤 나라인지 잘 보여준다. 7월 17일 제헌절을 맞

아 헌법의 가치와 기본권을 알아보자. 

헌법의 가치

헌법에는 대표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 즉 기본권은 이러한 ‘인간의 존엄

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서 나온다. 여기서 유

의해야 한 점은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이다. 인

권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권리이

고, 기본권은 어느 특정 국가의 헌법에 의해서 

그 나라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다. 우리나

라 헌법에서는 기본권을 크게 6가지로 두는

데,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자

유권’, ‘침정권’, ‘청구권’, ‘생존권/사회권’이다. 

기본권

헌법 제 10조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

고 ‘이를 침범할 수 없다’라는 불가침성에 대

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두 번쨰로 ‘평등권’은 결과의 평등이라고 오

해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헌법은 평등을 기

회의 평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위해 시험을 친다면 그 시험의 기회는 누

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게 된다. 이것을 바로 ‘상대적 

평등’이라고 하고, 헌법은 바로 이 상대적 평

등을 규율한다. 

세 번째는 ‘자유권’인데, 과거에 왕정 시대

라든지 여러 형태의 다른 국가 형태가 있을 

때 왕이 마음대로 통치하여 고문이나 가혹 행

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를 막기 위해 ‘신체

의 자유’가 생겨났다. 이와 같이 사회적 변화

에 따라서 ‘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거주 이

전의 자유’,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같은 여러가지 자유권들이 발전했다. 

다음은 ‘참정권’으로 선거와 관련된 규정들, 

즉 국가의 정치 형태, 정책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민

투표라든지 공무담임권과 같은 규정도 참정

권에 소속된다.

‘청구권’은 어떤 국가의 행동이나 중요한 정

책 같은 것들이 개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예를 들어 공무원이 일을 하다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로 인한 손해를 입은 개인이 공무

원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게 손해를 배상하도

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마지막은 ‘사회권’이다. 코로나 19로 힘든 시

기인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 나오는데, 

이러한 지원은 근거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복지와 혜택 등의 사회적 지원의 근거

가 되는 것이 바로 사회권이다. 

기본권은 헌법이 왜 발전해 왔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무

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국 헌법

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고 모든 법

률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러

므로 우리나라의 최고 규정인 헌법을 아는 것

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엇보다 자신의 당

연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학생기자 차예은(상해한국학교 10)

1948년 7

월 17일에 대

한민국 헌법

의 제정, 공

포한 것을 기

념하여 정한 국경일이 제헌절이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헌절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제헌절은 일본 식민 통치를 벗어나 헌법

을 따르는 독립적인 국가라는 의미와 함

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자 근본이 되

는 헌법을 제정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7월 17일, 제헌절의 역사와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제헌절의 역사

1948년 2월 국제 연합의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는 1958년 5월 10일 선거가 가

능한 38도선 남쪽 지역에서만 정부 수립

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된다. 5월 10일 총

선거 시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이었으며, 

그 중 선거를 통해 제주도 2개 선거구를 

제외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나

머지 100명은 통일 정부 수립을 염두로 

두고 추후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5월 30일 제헌 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할 준비를 하게 된다. 

헌법학자이자 문학가인 유진오의 초안

은 정부 형태를 의원 내각제로 하고, 국회

를 양원제로 하며, 법률의 위헌 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했다. 하지만 이승만 의장

의 의도에 따라 정부 형태는 지금의 대통

령 중심제, 국회는 단원제, 위헌 심사권은 

헌법 위원회가 갖는 것으로 결정된다. 그리

고 6월 23일 본 회의에 상정, 통과되어 7월 

17일 이승만 의장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

써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공포하게 됐다.

대한민국 헌법의 의의

이렇게 1948년 7월 17일 제헌절, 대한민

국의 헌법이 처음 제정되고 공포됐다. 우리

나라의 헌법은 1948년 제정 이래 총 9차례

에 걸쳐 개정됐다. 마지막 개정은 1987년 6

월 민주화운동 이후 그 결과에 따라 대통

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이뤄

졌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총 10장으로 나

눠진 130조와 부칙으로 이뤄져 있는데, 헌

법의 사전적인 의미는 국가 통치 제제와 기

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 즉 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의 기본

이 되는 '법 위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에는 죄 없이 신체를 구속 받지 않

을 자유, 종교를 선택할 자유, 자기 재산

을 가질 자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자유 

등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와 정부 

등 국가 기관을 운영하는 기본 원칙, 선

거 관리, 지방 자치, 국토와 국민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지난 60여 년 동안 격동적인 사회 변

화를 거치며 총 아홉 차례의 개헌이 시

행됐지만, 헌법 제1조 1항은 변하지 않았

다. 그만큼 헌법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항

목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한민

국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 헌법인 임시헌장 제1조와 같다는 사

실 알고 있는가? 

암울한 일제강점기 시기, 나라를 되

찾으려는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중국 상

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했고, 이

와 동시에 임시헌장이 발표됐다. 삼균주

의에 입각해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은, 제1조에서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

하는 민주주의 체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

는 대한민국의 독립이 국민들의 노력과 

헌신에 바탕을 둔 것이며, 나라를 움직이

는 힘 역시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여긴 것

이다. 대한민국 역사의 주역은 언제나 국

민이었고,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국민성과 애국정

신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학생기자 박민채(상해한국학교 11)

‘헌법’의 기본을 알자7월 17일 제헌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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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이들이 많다. 어느덧 코로나19 

사태 속 두 번째 여름을 맞이하는 여행

자들에게 상하이 에서 물속에서 유영

하는 전세계의 온갖 수중 수중생물들

을 보며 바다에 온 듯한 시원함을 만끽

할 수 있는, 여름의 더위를 날려 줄 상

하이 의 두 수족관을 소개한다.

상하이해양수족관(上海海洋水族馆)

상하이 해양관은 상하이 푸동신구   

(浦东新区)에 위치한 수족관으로 동방

명주(东方明珠) 근처에 위치한다. 건축

면적부터 약 2만 평방미터로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상하이해양관은 총 

28개의 생물 전시관이 주제별로 나뉘

어져 있다. 이는 크게 중국관, 남미관, 

호주관, 아프리카관, 동남아관, 한류관, 

극지관, 해안관, 심해관 9가지로 나뉘며 

여러 지역의 생물들이 모두 모여 있는 

특별관까지 포함하면 총 10가지 종류

로 분류된다. 각 전시관들은 단순히 생

물들이 사는 환경이나 생태가 다른 것

뿐 아니라 수족관의 디자인과 장식부

터 심지어는 설명용 그림이나 음악까지 

다르게 설계해 다른 전시관에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수족관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준다.

상하이 해양관은 450 종 이상, 그리

고 12000마리 이상의 희귀 어종과 멸

종위기의 생물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생

물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 조그만 물

고기나 크기가 작은 수상생물만 잔뜩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해마 같

은 작은 생물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상

하이 해양관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들

은 펭귄, 뱀상어나 가오리 같은 큰 크

기의 동물이며. 단순히 상어만 해도 10

종이 넘는다. 
● 9:00~21:00

● 160元

● 021)5877-9988

● 浦东新区陆家嘴环路1388号

상하이창펑해저세계(上海长风海底世界)

상하이 창펑 해저세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창펑 공원 내에 위치한 수

족관이다. 건축면적은 약 1.3만 평방미

터 생물 종류는 300종 이상으로 상하

이 해양수족관보다는 부족한 면이 있

지만 이 곳의 특별한 점은 공원 안에 위

치한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 해양 동

물들의 공연 또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돌고래들의 생동감 넘치는 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장점 중 하나다. 

또 해양수족관은 지역별로 생물을 

구분했다면 칭펑해저세계는 생물들이 

실제 사는 환경을 최대한 유사하게 구

현해 어떤 생태에서 어떤 동물들이 서

로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사는지를 보여

주는데 집중한다. 때문에 해양관의 전

시는 같은 종류의 생물들끼리 같은 어

항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저세계

는 다른 종류의 공생하는 생물들끼리 

같은 어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잦다. 
● 8:30~17:00

● 180元

● 4000-988-966

● 普陀区大渡河路451号

학생기자 김민서(상하이 한국학교 11)

무더운 더위가 몰려 오기 시작하는 7월, 워

터파크 만큼 더위를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곳이 없다. 한국에 오션월드 캐리비안 베이 등 

다양한 워터파크가 있듯이 상하이에도 시원하

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핫한 워터파크 몇 군

데가 있다. 올 여름을 함께할 상하이 워터파크

를 알아보자.

마야 해변 워터파크

玛雅海滩水公园, Playa Maya

‘마야 해변 워터

파크’는 약 12만

m2의 규모를 자랑

하며 상하이의 유

명 놀이동산인 ‘환

러구(欢乐谷)’ 안에 

위치해 있다. 큰 규

모답게 하루에 약 3 

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 한다. 무료 셔틀버스

가 운행하기 때문에 지하철 9호선 서산(佘山)역 

하차 후 육교를 건너 셔틀버스를 탑승하면 쉽고 

편리하게 입구까지 도착할 수 있다. 입장권은 현

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인터넷에 다양한 

상품 구성이 있으니 비교해서 구입하면 좋다.

방문 전 더욱 재미있는 놀이를 위해 마야 워

터파크의 대표 워터슬라이드들을 몇 가지를 체

크해 가자.

첫번째 워터슬라이드는 ‘深海巨蟒’이다. 깊은 

바다 뱀이란 뜻의 이름답게 높고 구불구불한 

모양을 자랑한다. 아파트 6층 가량의 높이이기 

때문에 단숨에 찾아낼 수 있다. 6인용 워터보트

를 타고 내려가는 형태로 강력한 물결과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아찔한 스피드와 스릴감을 느

낄 수 있다.

두번째 워터슬라이드로는 1인용 슬라이드인 

‘大章鱼滑道’, 일명 문어 슬라이드가 있다. 마치 

문어의 다리와 같은 모양으로 여러 개의 무지

개색의 줄기로 뻗어있는 형태로 되어있다. 방수

용매트위에 엎드려서 타고 내려오는 형식이다.

이외에 유수풀, 파도타기, 어린이용 풀장 등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 시설들이 있으

니 무더운 여름, 재미나게 더위를 날리기 안성

맞춤이다.
● 松江区林阴新路888号 환러구 인근

● 021)3779-2222

● 오픈시간: 7.3-9.5 09:30-22:00; 9.6-9.12 10:00-19:00 

● sh.playamaya.cn

열대폭풍

热带风暴, Dino Beach

열대폭풍은 상하

이에서 제일 처음

으로 생긴 워터파

크로 많은 이들에

게 알려져 있다. 규

모도 하루에 8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

는 만큼 상당하다. 

많은 상하이 한국 

교민들이 살고 있는 한인타운에서도 가까운 위

치에 자리잡았기 때문에 한번쯤 방문해 보아도 

좋을 거 같다. 민항체육공원 내에 위치해 있어 

찾기 쉽고, 그 외 지하철이나 택시로 찾아가기

도 간편하다. 지하철 같은 경우 12선 홍신루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 

열대폭풍에는 무려 30가지가 넘는 다양한 놀

이 시설이 있다. 열대폭풍의 인기시설로는 인공 

해변이 있다. 이곳의 인공 섬에는 인공 해변이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모래사장을 체험할 수 

있다. 바다와 같은 청량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

어지는 지금, 가까이 위치한 워터파크를 방문해 

모래사장을 경험해 보아도 좋을 거 같다.

또한 어린이 테마파크, 인공 파도풀, 그리고 

스릴있는 슬라이드들도 많이 위치해 있으니 방

문한다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단, 많

은 인원에 비해 샤워실이 조금 부실한 것은 아

쉽다 그리고 타올과 샤워용품들은 준비되어 있

지 않으니 방문할 때엔 샴푸, 바디 워시 등등을 

챙겨가자.
● 闵行区新镇路78号

● 021)6478-3333

● 오픈 시간: 6.22-7.7 09:00~22:00 

  7.8~9.1 월 11:00-23:00 화~일 09:00-23:00

학생기자 손제희(콩코디아 11)

여름방학, 시원한 해양 세계로 무더위 날리는 상하이 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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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서 인기있는 中 드라마 5편 홈메이드 韩中 여름 음료

겨우 서른(三十而已)
● 2020/

● 감독: 장샤오부(张晓波)

● 배우: 장수잉(江疏影), 퉁야오(童瑶)

           마오샤오퉁(毛晓彤)

2020년에 방

영되기 시작한 

<겨우, 서른(三

十而已)>은 서

른 살이 된 세 

명의 여자들의 

이야기다. 넷플릭스에 공개되면서 한

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상하이를 배

경으로 각기 다른 성격과 직업을 가진 

세 여자가 겪는 사랑, 우정, 역경을 현

실적으로 풀어낸 드라마다. 

이들은 30대가 되면서 각자 갈등과 

고민은 많아지지만 서로 격려하며 역

경을 헤쳐나가게 된다. 드라마의 이상

적인 모습보다는 소소한 일부터 중대

한 일까지 현실적으로 그려내어 시청

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치아문난난적소시광

(致我们暖暖的小时光)
● 텐센트TV/로맨스/2019 

● 감독: 주동녕(祝东宁)

● 출연: 싱페이(邢菲), 린이(林一)

          탕샤오텐(唐晓天), 정잉천(郑英辰)

<치아문난난적소

시광(우리의 따뜻했

던 시절)>은 2019년 

텐센트TV에서 방영

됐던 멜로드라마이

다. <치아문단순적

소미호>, <치아문첨

첨적소미만>과 함께 ‘치아문 시리즈’라

고 불리며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치아문난난적소시광>은 대학 졸

업을 앞둔 쓰투모(싱페이)와 물리학과 

우등생 구웨이이(린이)와의 이야기다. 

쓰투모는 엄마 친구 집에 세 들어 살

게 되는데, 한 집에 사는 엄마 친구의 

아들 구웨이이와 로맨스를 이어간다. 

쓰투모의 발랄함과 귀여움, 구웨이이

의 무심한 듯 하지만 따뜻함이 이 드

라마의 재미를 더했다. 사랑뿐만 아니

라 우정, 취업, 꿈 등 일상적이면서도 

모두가 공감할만한 요소가 담겨있다. 

누나의 첫사랑(下一站是幸福)
● 후난위상TV/로맨스/2020

● 감독: 딩즈광(丁梓光)

● 출연: 빅토리아(宋茜), 송웨이룡(宋威龙)

           왕야오칭(王耀庆)

<누나의 첫사랑>

은 2020년 후난위

성TV에서 방영됐

고, 넷플릭스에도 

공개돼 한국에서 인

기를 끌었다. 한국

에서 ‘에프엑스’라는 

아이돌 그룹 빅토리아가 주연을 맡았

다. 여주인공 허판싱(빅토리아)은 32살 

인테리어 회사의 팀장으로 회사 업무

는 유능하게 해내지만 연애도 제대로 

못해봤다. 그러다 10살 연하인 위안송

(송웨이룡)과 같이 일하게 되고 광고

회사 사장인 예루밍(왕야오칭)과 엮이

게 되면서 삼각관계가 된다. 연애와 결

혼에 대한 인식, 세대간의 차이, 가족 

관계, 직장 동료 관계 등 현실적인 고

민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냈다. 밝은 분

위기에 중간중간 코믹한 요소를 더해 

가볍게 보기 좋은 드라마다.

삼생삼세 십리도화

(三生三世十里桃花)
● 저장위성TV/판타지, 로맨스/2017

● 감독: 林玉芬(린위펀), 余翠华(위추이화)

           任海涛(런하이타오)

● 출연: 양미(杨幂), 자오요우팅(趙又廷)

           장즈야오(张智尧)

2017년 중국 저장위성TV 방영된   

<삼생삼세 십리도화>는 웹 소설을 바

탕으로 제작된 판

타지 드라마로 중

국에서 크게 흥행

했다. 2020년 한국

의 OCN에서도 방

영됐고, 넷플릭스에

서도 상위권을 유지

하며 한국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

았다. 이 드라마는 여자 주인공 백천

(양미)과 남자 주인공 야화(자오요우

팅)의 사랑이야기이다. 무협이나 선협

을 주제로 제작했기 때문에 중국 시

대극 특유의 느낌과 신선들의 애절한 

사랑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다. 58부작

의 긴 대하드라마임에도 탄탄한 스토

리와 배우들의 연기력이 흥행 요소로 

평가받는다.

치아문단순적소미호

(致我们单纯的小美好)
● 텐센트TV/로맨스/2017

● 감독: 탕빈(唐彬), 양롱(杨龙)

● 출연: 후이텐(胡一天), 션위에(沈月)

<치아문단순적소

미호>는 ‘치아문 시

리즈’의 첫 번째 드

라마로, 2017년 텐

센트TV에서 방영

됐다. 자오췐췐(趙

乾乾)의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제작했고, 한국에서도 ‘아름

다웠던 우리에게’라는 제목으로 리메

이크됐다. 여고생인 천샤오시(션위에)

가 장천(후이텐)을 짝사랑하게 되면서 

전개되는 청춘들의 풋풋한 첫사랑 이

야기다. 천샤오시의 귀엽고 사랑스러

운 분위기와 장천의 까칠하면서도 다

정함이 두 인물 간의 케미를 더해준

다. 한국에서 리메이크 한 ‘아름다웠

던 우리에게’와 비교하면서 시청해도 

좋을 것 같다. 

한여경 인턴기자 

뜨거운 상하이 여름, 간편히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한국과 중국 음료 두 가지를 소개한다. 

식혜

식혜는 쌀을 이용한 음료로 매우 쉽

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엿기름의 작

용으로 설탕을 적게 넣어도 단 맛이 

나는 쌀을 활용한 건강음료이다. 파는 식혜는 많은 설탕과 

첨가물이 들어있으니 직접 만들어 먹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 재료: 엿기름가루 티백 240g 또는 엿기름 240g, 물 2L, 

밥 1공기, 설탕

1. 미지근한 물 2리터에 엿기름 가루 티백(240g)을 넣고 30분간 불린

다. 만약 엿기름가루 티백이 없다면 엿기름 240g을 부직포 주머니 

안에 넣어 30분간 불린다. 이때 엿기름을 조물거리면 맛이 더 좋다.

2. 밥, 뜨거운 물 2 종이컵, 설탕 1숟가락을 넣고 밥알을 푼다. 전자레

인지에 15분간 조리한다. 이때 고슬고슬한 밥이 더 좋으며, 뜨거운 

밥이나 즉석밥도 괜찮다.

3. 전자레인지에 조리한 후 밥을 체로 걸러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제

거한다. 

4.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엿기름, 물, 밥, 그리고 설탕 1컵을 넣는다. 기

호에 따라 생강을 조금 넣는다. 생강을 넣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위

장 움직임을 활발하게 촉진시킨다.

5. 랩을 씌우고 포크로 구멍을 뚫고, 전자레인지에 25분간 조리한다. 

6. 식혜를 차갑게 먹고 싶다면 실온에서 식힌 후 병에 담아 냉장고

에 보관한다. 

흑당 버블티

중국에서 유명한 쩐주나이차(珍珠

奶茶)와 비슷한 흑당 버블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오랫동안 보관

하며 먹을 수 있다. 중국에서 쩐주는 

흔하게 팔고 흑당도 쉽게 구할 수 있기에 간편히 마실 수 있

는 음료라 생각된다. 또한 한번 시럽과 쩐주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냉장 보관해 먹고 싶을 때마다 바로 바로 꺼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재료: 쩐주(珍珠) 100g, 흑설탕, 물

1. 쩐주 100g을 25분간 삶는다. 뚜껑을 닫고 뜸을 들인다.

2. 흑설탕 6숟가락과 물 ½ 종이컵을 넣고 졸여준다.

3. 졸여준 시럽에 삶은 쩐주를 넣고 다시 졸인다. 

4. 시럽과 쩐주를 컵에 넣고 우유를 넣어 마신다. 만약 쩐주나이차와 

같은 맛을 내고 싶다면 우유에 홍차나 우롱차 티백을 넣어 졸인 뒤 

시럽과 함께 마시면 된다.

차예은(상해한국학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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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생활의 즐거움 어디 쉬운 일이 있나요
P.G.해머튼 | 리수 | 2015.12.01

원제: The Intellectual Life (1873년) 

우리가 ‘고전’을 읽는 

이유는 오랜 시간이 지

나도 우리에게 주는 울

림과 감동이 매우 크기 

때문일 것이다.  P.G 해

머튼의 ‘지적 생활의 즐

거움’은 비록 대중적으

로 널리 알려진 고전은 

아니지만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가의 

통찰에 감탄하고 말 것이다. 200여 년 전에 

쓰인 이 책에 얼마나 주옥같은 표현들이 많은

지, 책에 밑줄 긋는 것을 싫어하는 내가 이 책

은 거의 절반에 밑줄을 그어 놓았다.  

이 책의 작가인 P.G.해머튼은 처음에는 시인

을 꿈꿨으나 첫 시집이 혹평을 받은 후 전업 화

가의 길을 걷기도 했다. 그러나 그림보다 글에 

더 큰 재능이 있음을 깨닫고 예술평론과 인간

관계 등에 관한 글을 쓰며 명성을 얻게 된다. 

특히 이 책은 저자 본인이 겪었던 실패와 노력

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서술한 책으로 ‘유사한 책이 

없는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지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

엇일까? 작가는 지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부터 지적 생활을 오랫동안 영위하기 위해 필

요한 ‘건강과 운동’에 이르기까지, 지적 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한 다양한 조언들을 우리에게 

건넨다. 예를 들어 신문을 읽는 대신 책을 읽겠

다는 이에게는‘우리는 신문을 통해 문명화된 

세계에서 인류의 일원으로서 생활하고, 돕고, 

사랑과 미래를 나눌 수 있다. 역사서가 근사한 

책으로 되어 있기에 신문보다 더 읽을 만하다 

여기지만, 현재의 역사를 이해하는 눈을 갖기 

위해서 신문을 읽어야 한다. 자신의 시대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과거의 역사를 객

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말한다. 

또,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믿는 이들에

게는 ‘우리가 계획하는 일 중에 환상을 품기 

쉬운 지적 활동은 단연 독서이다. 광범위한 

문학서를 모조리 섭렵해버리겠다는 허무맹

랑한 설계를 수립한다. 그런데 부지런히 책을 

사 모아도 대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

지 못한다. 굳이 많은 책들을 침대맡에 쌓아

두고 의무처럼 쫓기며 페이지를 대충 넘길 필

요가 없는 것이다. 오직 한 권의 책만 탐독하

며 내가 기대하고 있는 정서적 감동을 마음

껏 누릴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한다. 

집 책장에 꽂아둔 책들은 먼지가 쌓여가는

데 과시하듯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책을 읽

고, 새롭게 화제가 된 베스트셀러들은 꼭 읽

어봐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고, 누군가

가‘ 이 책 읽어 보셨어요?’라고 물을 때 안 읽

어 봤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나였다. 하지만 작가의 말대로 오직 단 한 권

이라도 정서적 감동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면 그것이야 말로 진짜 지적 생활의 즐거움

이 아닐까? 얕고 넓은 가벼운 지식들에 뒤떨

어질까 두려워, 누구보다 바쁘게 살지만,  어

느 한 분야의 전문가도 되지 못한 현실을 돌

아보게 된다. 아마 나도 지식을 특권처럼 생

각하며  진심으로 지적 생활을 즐기지 못했

다는 것을 깨닫는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식사가 비싼 값에 팔리

는 이유는 그 짧은 시간의 대화를 통해 많은 

혜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 적은 돈으로도 현인

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오늘날 내가 나아가

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아닐까? 누군

가에게 과시하기 위한 지적 생활이 아닌, 진

정 즐거운 지적 생활이 되기 위해 P.G.해머튼

이 건네는 따뜻한 조언을 만나보기 바란다. 

Rachel Cho

원래 비 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축

은 아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매일 장맛비가 

오다시피 하 고 대기는 습기를 잔뜩 머금어 

숨을 쉬어도 왠지 시원찮고 속 답답한 날이 

며칠이고 계속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하루

하루 일기예보를 검색하면서 며칠만 더 견

디면 장마가 끝난다, 내 인내력을 시험한다. 

그나마 기온은 견딜만한 이 우기가 끝나면 

바로 그 날부터 무시무시한 염천이 기다리

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면서.

여름이면 늘 텃밭을 가꾸는 언니는 집

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러 내가 좋아

하는 취나물이며, 고구마순, 가지, 오이, 옥

수수 같은 것들을 전해주고 갔다. 시장에

서 파는 것처럼 예쁘고 크지는 않았지만 

향도 진하고 연해서 맛있었다. 동생 생각

하는 언니 마음이 그렇기도 했다. 땀에 절

고 흙 묻은 티셔츠와 바지에 모자를 아무

렇게나 눌러 쓴 차림으로 차 트렁크를 뒤

져 이것저것 챙겨 나에게 건넬 때, 조금 지

쳐 보였지만 뭔가 큰 일이라도 한 것처럼 

언니 얼굴은 빛났다. 

베란다에 화분과 영양 흙을 준비하고 오

이, 토마토, 고추, 가지 모종을 심었다. 자급

자족 하겠다는 야무진 욕심이 있었던 것

은 결코 아니었다. 하루가 다르게 잎이 달

리고 키가 커가는 모종을 행복한 눈길로 

바라보다가 남편을 불러 실컷 자랑하고는 

이거 별 것 아니고만 교만을 떨었던 탓일

까. 고단한 삶, 오이 잎에 하루 밤을 내려놓

던 매미를 볼 때까지만 해도 느낌은 아주 

좋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잎은 시

들시들 누렇게 되고 기운없이 축 처졌다. 

고추, 가지가 심하길래 자세히 살펴보니 

세상에, 잎 뒷면 반이 진딧물이다. 

“얘들아, 기다려! 내가 너희를 구해 줄

게!” 아침 저녁 물 줄 때마다 손으로 일일

이 비벼서 진딧물을 잡아줬다. 손끝에서 

수도 없이 툭툭 터지는 그 징그러움 정도

야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누구 말대로 

우유도 뿌려줘 보고, 구강청결제를 희석해

서 뿌려도 보고 심지어 파리, 모기 잡는 

에*킬러도 뿌려봤으나 아무 소용도 없이 

점점 더 시들어만 갔다.

언니한테 자문을 구했다. 나의 깊은 시

름이 무색하게 아주 쿨 한 답변이 돌아왔

다. “약을 쳐야지, 특히 고추 같은 건 약 안

치곤 안 돼”.  ”더 깊은 화분으로 옮겨주고 

흙을 넉넉히 덮어줘. 거름도 주고.”

뭐라고? 그럼 언니의 취나물도, 오이도, 

고추도 백 퍼센트 유기농산물이 아니었다

고? 근거 없는 나의 배신감을 누르며 살충

제를 검색한다. 장바구니에 두고 한참 고

민하다 결제를 클릭한다. 며칠 후 도착한 

살충제, 왠지 독극물처럼 느껴진다. 그러

나 이제는 어쩔 수 없지, 눈 딱 감고 뿌려

준다. 칙! 칙! 백발백중, 다음 날 아침 죽은 

진딧물이 바닥에 까맣게 떨어져있다. 단박

에 잎들이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제 와서 “침묵의 봄”의 저자 레이첼 카

슨의 날 선 경고를 떠올리며 죄책감을 이

야기한 들 무엇 하랴, 사전에 더 공부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았던 나의 무지함과 

무심함을 아프게 탓한 들 또 무엇 하랴. 세

상 일이라는 것이, 몇 그루 모종을 키워 열

매를 거두는 일조차도 다 준비와 보살핌 

그리고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이렇

게 배운다.

올 여름, 나의 삭막한 베란다를 푸르름

과 희망으로 채워주었던 오이, 가지, 토마

토, 고추 모종들은 아직 회복 중이다. 싱싱

한 새 잎도 나왔고 흰색, 노란색, 보라색 꽃

도 피워냈다. 하지만 모르겠다, 열매를 맺

고 잘 키울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다, 내

년에도 저 화분에 모종을 심으며 새로운 

도전을 할 마음이 들지는.

하이디(everydaynew@hanmail.net) 

허스토리 in 상하이책읽는 상하이 113

<아줌마 이야기> 코너가 올해부터 <허스토리 in 상하이>

로 바뀌었습니다. 다섯 명의 필진들이 상하이 살면서 느끼

는 희로애락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외국에 살다 보니 필요한 책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책벼룩시장방이 위챗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

리고 2017년 9월부터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화요일마다 책 소개 

릴레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로, 문화의 소비자로만 

사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상해 교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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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민턴을 즐기시는 조선족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 매주 활동정보:

 수요일: 闵行区航华二中(航新路75号)

             오후 8시~10시(2시간)

 일요일: 松江区九亭SR运动馆(九谊路277号)

        오후 1시~4시(3시간)

★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서슴치 마시고 언제든 아래 연

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선클럽 회장: 조수경(남)  赵秀卿
▶ 연락처: 181-0188-8629 (위쳇 ID 동일함).

상해 한인<한국 장기& 조선족 장기> 동호회
상해에서 한민족 장기를 즐기는 동호회 인원을 찾습니다. 

매주 주말 1회 정도 상해 훙쵠루 근처에 모여서 실전&인

터넷<카톡> 장기를 즐길 예정입니다. 현재는 팀원이 2명

이며, 인터넷 장기가 발전되여 상대가 많으므로 재미가 

돈돗합니다. 참고로 본인은 유단자이며, 다년간 장기 강

사를 진행해와서 초보분들 기초부터 잡아줄수 있습니다. 
▶ 연락처: 130-4660-6661(위챗 동일)

상해 한인탁구 동호회 소개 및 신규회원 모집
고수분, 초보분 모두 모두 환영입니다!
▶ 위치: 闵行区虹井路185号 虹淞大厦 10층 옥상

지하철 10호선 롱바이신춘역 3번출구 맞은편 상해은

행 건물 (엘리베이터 9층에 내리셔서 우측통로 통해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 정기모임: -토요일 오후 2시 (정기리그전) / 평일 & 일

요일 자유운동 가능
▶ 레슨: 별도코치(중국인코치)를 통하여 레슨반 운영중

입니다. (월,화,수,목,일)
▶ 가입 또는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WECHAT ID): myongyia

상해한인탁구동호회 홍보부장

상하이SBL(상하이농구사랑) 회원 모집
상해 한인 농구 동호회 SBL(상하이농구사랑)에서 농구

에 관심이 있는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시합은 5:5 경기를 지향하며,나이 상관없이 함께 땀흘리

며 즐겁게 운동 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 장소: 허촨루 虹桥镇体育中心
▶ 시간: 매주 토요일 14시~16시
▶ 문의: 부회장 최문봉 188-1810-0135(위쳇 아이디 동일)

           총무 최윤석 132-6227-7667(위쳇 아이디 동일)

여행 동호회 회원 모집
상해에 계신 분들을 모여서 한달에 2 번, 주말에 1 박

2 일로 주변 산속에 가거나 바다로가는 여행 동호회 회

원을 모집합니다.차량 및 숙소 예약은 제가 다 하고, 가

이드도 같이 갑니다. 일단 첫 모임은 7월 중순에 모간산    

(莫干山）에 갈 예정이고, 인원은 20-30명 정도 모집합

니다. 토요일 아침에 상해에서 출발하고, 일요일 오후에 

다시 상해로 돌아옵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참가하시기 바랍니

다. 나이와 국적 상관없습니다.
▶ 문의: 위챗 139-6293-8732

공지
상해한국학교 미인정 유학자 편입학 안내
본교는 상하이에 체류하는 교민 자녀들을 위한 정규 교

육기관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중 초등학생에 대한 편

입학과 관련한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

다. 정규 교육기관이 아닌 곳(비인가 학교, 대안학교, 홈

스쿨링 등)에서 수학하는 학생들도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통해 본교 초등학교의 적정 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습니다. 이전 학적이 없어서 입학을 못했던 학생들에

게 정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자 합니다.
▶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

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대상자: 초등 의무교육 대상자 중 미인정 유학자

-비인가 학교 재학생

-대안학교 재학생

-홈스쿨링 재학생
▶ 편입학 절차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국어, 수학) 결과로 학년 배정 

및 편입학 가능
▶ 문의처

-상해한국학교 입학홍보부 6493-9517 

-초등교감실 6493-9532

모집
HERO 임정학교 83기 모집
“아빠와 함께 걷는 백범 김구의 길” 
HERO역사연구회에서는 광복절 73주년을 기념하며 백

범의 피난의 길을 걸으며 독립선열의 숭고한 뜻을 새기

는 기행을 준비하였습니다. 가흥 김구피난처와 해염의 

재청별장을 방문하여 겨레의 큰 스승 백범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아빠와 함께 하는 행사로 다양한 활동이 

준비된 여행에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 일자: 8월 14일~15일(1박2일)
▶ 장소: 上海->嘉兴->海盐(재청별장，남북호 풍경구)

          ->上海
▶ 신청자격: 상해거주 한인 청소년으로(2010년 이전 출

생자)로 부모 동반자에 한 함. 선착순 30명   
▶ 비용: RMB950/인(남북호 풍경구 내 호텔비 650/

room, 남북호 입장료 RMB50/인 포함 비용)
▶ 참가신청: herohistory1@naver.com로 여권 카피 송부
▶ 문의처: 132-6268-9013 김 선생님 

배드민턴(상해) 동호회에서 회원 모집
상해 일선 배드민턴 클럽에서 조선족 회원을 모집합니다.

배드민턴 좋은 운동을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만나 즐겁

게 운동하고, 좋은 인연도 맺고, 같이 발전할수 있는 동

아리 입니다. 또한 일선클럽은 근 10년동안 꾸준히 가

꾸어 건전하게 쭉~ 성장을 해왔습니다. 상해에 계신 배

재 상해 서라벌고 동문
“서라벌”그 이름만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교정의 추억을 나누고, 자랑과 보람을 함께 나누고 서로

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상해 및 화동지역의 서라

벌 동문을 찾습니다.
▶ 연락처: 회장 156-1857-7550(WeChat: BUMQ2000)

              총무 187-2171-7220(WeChat: kama0108)

상하이저널 24기 고등부 학생기자 모집 쟈후이 국제병원 구인 
고객관리매니저(정규직) 

● 모집인원: 0명 

● 활동기간: 2021년 9월~2022년 8월까지(1년) 

● 지원자격:

상하이 소재 고등학교

 (한국학교, 중국학교, 국제학교 무관)

고 1~2학년 재학중인 한국 국적 학생

 (2021년 9월 기준)

● 제출서류: 

  하기 기준에 따라 Word A4 기준 2매 이내로 작성

[필수 기재 사항]

1. 이름(한글/영문)

2. 2021년 9월 기준 학년 표기

3. 학교 이력

  예)1~5 한국에서 재학

     6~8 상해한국학교

     9~10(현재) 상해중학

4. 중국 체류기간

5. 영어·중국어 능력 명시(공인성적 또는 학교성

적, 공인성적 필수사항 아님)

6. 자기소개서 1500자 이내(문자 수, 공백 포함) 

7. E-mail, 주소, 연락처

● 서류접수: 8월 23일(월) 오후 4시까지

● 1차 서류합격자 발표:

  8월 25일(수)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공고

● 2차 기사 작성 및 면접

  8월 28일(토) 오전 9시 상하이저널

● 최종 합격자 발표:

  8월 28(토) 오후 6시 홈페이지에 공고

● 발대식: 8월 29일(일) 오후 2시

 -해당자에 한해 어학증명서 필수 제출

 -발대식 필히 참석

● 접수방법: 이메일 master@shanghaibang.com

                   ‘학생기자 지원’이라고 적을 것

● 문의: 021)6208-9002

● 근무지: 쉬후이 쟈후이국제병원 본원

● 모집분야: 고객관리서비스

● 국적무관

● 자격 : 

1. 언어: 한/중 (수준上, 환자통역 필수)

2. 의료 분야 경력자 우대(의약학 기초지식 있

으신 분)

3. 서비스업 경력자 우대 

● 페이: 면접 후 협의 

- 한국인일 경우, 취업증/비자 발급 지원

- 상업의료보험 제공

● 참고사이트: www.jiahui.com

● 이력서지원: chloe.kim@jiahui.com(중문or영문)

● 접수기한: 선발시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상하이 교민의 중국 생활 동반자 상하이저널이 24기 고등부 학생기자를 모집합니다. 상하이소재 고등

학교에 재학하는 한국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학생기자는 교육 활동과 관련된 기획, 기사

작성 등의 과정에 참여하며 채택된 기사는 본지에 게재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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